
현대정유, 경영정상화 참 힘드네…
2002년 ABS 발행 및 자산매각으로 6000억원 조달 … 구조조정 본격화

현대정유가 2002년 ABS(자산유동화 담보부 채권) 발행과 비수익성 자산 매각 등을 통해 6000억원의 자금을 조

달하기로 했다.

정몽혁 현대정유 사장은 1월24일 서울 본사에서 한빛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초청해 경영설명회를 갖고 구조조

정안과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현대정유는 2002년 매출목표를 2001년 7조3000억원보다 27% 줄어든 5조3000억원으로 낮춰 잡는 대신, 당기 순

손실을 2001년 3200억원에서 230억원대로 줄여 수지균형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대정유는 2002년 초 전체 임직원의 12% 가량인 210여명에 대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한데 이어 비 수익성

주유소 등 자산 매각을 통해 1100억원 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43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고 각종 비용절감을 통해 45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등 모두 6000억원에 달

하는 유동성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현대정유는 국내 경기둔화와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석유시장 개방, 정제마진 감소 등으로 2000년에도 19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누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석유제품 판매경쟁을 자제하고 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손실규모를 줄여 흑자경영 기조를

마련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정제 마진과 운영비용 등을 기본으로 추정손익을 매월 산정하고 공장 가동률을 여기에 맞춰 신

축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또 관리 부문에서도 사내 성과급제도 정착과 인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실무팀을 구성해 전사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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